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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0여명의 상집간부들은 연일 폭우가 쏟아지는 악천우 속에서도 16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된 지리산종주를 무사히 마쳤다. 
노고단 아래 성삼재에서 천왕봉을 거쳐 중산리까지 34Km에 이르는 종주코스는 조합간부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몇몇 조합간부들은 은근히 비로 인해 종주를 취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리산 종주를 마친 조합간부들의 얼굴에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냈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피곤함도 잊었으며 2박 3일을 함께한 동지들을 껴안고 뜨거운 체온을 느끼기도 했다.
지재식위원장은 산행을 마치고 중산리 매표소 입구에서 가진 해산식에서 “단지 말뿐인 동지애 보다는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어 하는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 하려는 자세가 바로 진정한 동지애”라며 “지리산 종주를 통해 동지애를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발 당일에는 서로가 서로를 앞서가려는 경쟁심이 작용해 빠른 속도를 내며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지리산의 새벽길을 내달렸다. 그러나 비는 계속해서 쏟아지고 옷과 신발이 젖고 배낭까지 젖어들기 시작하자 발걸음도 함께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지리산은 쉽게 품을 열어 줄 수 없다는 듯이 더욱더 맹렬하게 비를 쏟아 붓기 시작했고 차츰 선두와 후미의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연하천대피소에서 잠시 몸의 피로를 풀고 첫날 기착지인 벽소령 대피소에 도착한 조합간부들은 15Km가 넘는 강행군으로 인해 저녁식사를 마치자 마자 쓰러지듯 잠에 빠져들었다.
둘째날 새벽 6시 기상한 조합간부들은 다시 장터목대피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무릎관절과 다리근육에서 전해오는 통증은 한걸음을 떼어놓기 힘들게 했지만 앞서간 동지들이 미리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간 동지들이 힘을 북돋아주며 길을 재촉했다. 간간히 전망 좋은 자리가 나타날 때면 겹겹이 펼쳐진 지리산자락의 기상을 가슴에 새기곤 했다. 무사히 장터목 대피소까지 도착한 조합간부들은 붉게 떠오르는 천왕봉의 일출을 기대하며 서둘러 취침했다.
마지막날, 장대비에 가려 일출을 볼 수 없었지만 천왕봉을 가리키는 돌비석을 만지며 노고단에서 천왕봉까지 지리산 준령을 모두 거쳐 왔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다. 하산코스에서도 험난하기로 유명한 중산리코스는 깍아지르듯 가파른 하산 길로 조합간부들의 고행을 계속하게 만들었다. 조합간부들은 성하지 않은 무릎으로 인해 절뚝거리고 물에 젖은 배낭은 돌을 이고 가는 듯 했지만 함께한 동지들이 배낭을 들어주는 동지애를 발휘하며 하산하였고 중산리 매표소 입구에서는 먼저 도착한 조합간부들이 박수를 쳐주며 환영해 주었다. 
 턱까지 차오르는 숨과 찢어질 듯 아파오는 근육통, 그리고 3일 내내 내리는 비는 조합간부들에게 포기를 강요했다. 그러나 42.195Km를 내달리는 마라톤 선수처럼 한발한발 자신과 싸우고 동지애를 키워가며 모든 고난을 이겨냈다. 이로서 지리산 종주 전국상집 극기훈련은 최악의 악천우 속에서 극적이며 성공적으로 마감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리산 종주에 참여하신 모든 전국상집간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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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집간부 지리산 종주 극기훈련 무사히 마쳐


불타는 동지애로 악천우를 이겨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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